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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노총 조합간부 결의대회�“노동탄압 규탄! 최저임금 인상 쟁취!” 정부와 전면전 선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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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6월 27일(화)





��������한국노총은 6월 27일(화) 13시부터 남대문 인근에서 ‘한국노총 조합간부 결의대회’를 열고 △윤석열 정권 심판 △최저임금 인상 △노동개악 저지 △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강력 투쟁을 결의 했다.��KT노동조합 수도권 3개 지방본부 조합간부들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노총은 반노동·반노조 정책에 맞서 노동개악 저지 및 노동탄압을 분쇄 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선포했다. ��또한 고물가, 불평등, 양극화 심화에 따른 노동자· 서민의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폐지 등을 촉구하는 등 법정 기한이 임박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공세 수위를 더 높여 가겠다고 천명했다. ��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"윤석열 정권은 광양의 유혈진압 사태를 통해 노동조합과는 어떠한 대화도 타협도 없다는 걸 분명히 했다"며 "이정식 노동부장관 또한 단 한줄의 유감, 사과의���������표현도 없었다"고 비판했다.��김 위원장은 "오히려 우리의 김준영 동지를 최저 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하는 사상초유의 만행을 저질렀다"며 "윤 정권은 광양 진압에 이어 최저임금 결정 또한 정권이 총대를 메고 결정 하겠다며 노골적으로 폭주하고 있다" 라고 목소리 를 높였다.��이어 "탄압에는 공격으로, 억압에는 더 큰 저항 으로 우리의 소중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지켜 나가자"며 "오늘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의 선전 포고에 맞서 한국노총의 전면전을 선언한다"고 강조했다.��한국노총의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조귀제 노동부 대표, 진보당 윤희숙 대표 등이 동참해 연대의 뜻을 밝혔다. 한편 집회 참석자들은 이날 숭례문 오거리에서 미8군 16번 게이트까지 가두행진한 뒤 집회를 마무리했다. �








